
5·18 주제의식 예술적 가치로 승화 

  새로운 관점으로 5·18정신을 담아내고, 이를 계승할 수 있는 작품

으로 뽑는다는 공모 취지에 맞게 심사의 초점을 맞췄다. 총 응모 편수

는 동화 66편, 동시는 응모자 10명이 보낸 70편이었다. 

  동화에서는 전제적으로 5·18정신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킨 작품들이 

많았다. 이야기 전개도 이제까지 주로 나왔던 과거 회상을 통한 접근 

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구성들이었다. 좀 더 새로운 시각의 스토리라인

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심사를 하는 내내 들었

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제 전달을 위하여 노력 한 

응모자들에게 감사드린다.

  이번 해부터 아동문학 부문에 동시도 함께 받았지만 처음이라 응모

자는 많지 않았다. 동시는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성

인이 아이의 감정과 정서로 쓴 시다. 따라서 창작자는 성인이지만 아

이들 눈높이의 표현과 감정을 담아내야 한다. 그런다고 해서 시에 담

아야 할 묘사나 함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.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. 

그러서인지 대부분 공모 취지에 벗어나 주제를 제대로 형상화시키지 

못한 작품들이 많았다. 일반 동시를 쓰는 일보다 어려웠을 것이다. 그

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문학 작품으로 피어낼 고민의 자리들이라 

여겨진다. 

  고민 끝에 동화 「동재의 생일」, 「다시 피는 꽃」, 「북치는 아

이」를 본심에 올렸다. 「동재의 생일」은 주제를 향한 접근방식이 새

로운 동화였다. 그러나 갈등이 좀 더 치열했으면 하는 생각과 구성이 



단조롭다는 아쉬움이 남았다. 「다시 피는 꽃」은 인물들이 평면적이

라 작품에서 주는 흥미성과 재미가 다소 떨어졌으며, 문학적 세계관이 

좀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. 「북치는 아이」는 주제를 담

아내기에 걸맞은 배경과 비유, 묘사 등이 다른 작품과 차별성이 있었

다. 특히 주인공이 겪는 심리적 갈등은 작품으로써 예술적 가치를 충

분히 발휘하였다. 그래서 탄탄한 문학적 소양으로 5·18 주제의식 형

상화에 성공한 「북치는 아이」를 당선의 자리에 올렸다.  

  모든 응모자들이 작품을 써내기 위해 고심하고 공들였을 시간들의 

흔적들이 읽어가는 내내 보였다. 그분들께 경의를 표하며, 아쉽지만 

내년을 기약하기 바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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